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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. 생각해보니 새로운 주의 첫 출근길은 늘 조용하다. 유독 오늘이 더 

그런 것 같다. 모두 자거나 멍때리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. 내 옆에 서서 가는 여자분맊이 무

언가 종이 같은 것을 들고 읽고 있다. 사실 예젂에는 나도 어딘가를 오고 가는 교통수단에서 늘 

책을 읽곤 했다. 자투리 시갂을 이용해서 하는 독서가 얼마나 더 꿀재미인지. 근데 지난해부터 모

니터 세개를 하루종일 보는 일을 시작하고나니 자투리 시갂에는 눈의 피로를 더하는 일을 피하게 

됐다. 그런데 모순적으로도 그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일이 훨씬 맋아

졌다. 연락을 끊을 수도 없고 나 원 참.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맊, 오

늘의 하루를 저장했다가 돌려 준다 길래 아침부터 일기를 쓰고 있다. 일상을 기록하고 생각하는

걸 좋아하는 나에게 1년 후 이 일기가 깜짝 선물이 될지도 모르니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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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야근을 하고 좀 늦게 퇴근 했다. 원래 오늘 계획은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밀린 강의를 

모두 듣는 것 이었다. 그런데 야근하면서 부장님과 팀장님 모르게 언니와 막걸리를 마셨더니 잠

이 와서 원 밀린 강의는 오늘 다 듣긴 힘들 것 같다. 그래도 교육을 싞청해서 강의도 듣고 바쁘

게 사니까 재밌는 일을 덜 찾게 됐다. 취직하면서 여유가 생겼지맊 자유시갂에 무언가 늘 재미있

고 싞나는 일이 일어나기맊을 바라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었다. 취직과 함께 귀차니즘이라는 

몹쓸 병을 얻어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벗어난 것 같아 기쁘다. 역시 나는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인

갂인가보다. 바쁘게 살아야 힘이 생긴다. 그래야 또 휴가를 가면 그 시갂이 더 달콤하기도 하고. 

상반기에 8일정도의 휴가를 썼는데 아직 10일이나 남았다. 그 휴가를 어디에 쓰게 될지 궁금하다. 

사실 또 여행을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맊 이제는 짂짜 경제적으로 힘들 지경이다. 돆을 좀 모아야 

할 것 같다. 어제도 카드명세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다..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

니 외식에 가장 카드값이 맋이 나갂 걸 보고 다이어트를 하리라 결심했다. 어쩐지 살이 찌더라니. 

사람들 맊나면 맨날 먹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 그렇다. 사람들을 맊나는 건 좋은데 맋이 맊날수

록 맋이 먹고 돆을 맋이 쓰는 게 사실이다. 돆이 있어야 사람들도 맊난다. 좌우지갂 나는 정말, 

금젂적으로도, 외모적으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. 아,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. 난 어제 오

랜맊에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.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느

낌을 받으니 행복했다. 얼굴과 행동, 표정은 보지 못했지맊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웃음소리로 느

낄 수 있었다. 우리는 어떤 인연이길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런 감정을 주고 받을 

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. 혹여 나중에 상처가 될까 깊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. 또 이놈의 인연 

타령이지맊 어쩔 수 없다.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맊나고 또 다시 보겠지. 자기가 

했던 말처럼, 나를 찾아 오겠지. 이 일기를 다시 볼 1년 후, 그 때가 오기 젂에 이 사람을 또 보

게 될까?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맊나고 있을까? 1년 후 이맘때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굉

장히 궁금하다. 이 사람도 양반은 못되나 보다. 그의 얘기를 쓰고 있자니 어김없이 연락이 오네. 

이럴 때가 아닌데. 더 졸리기 젂에 밀린 강의나 들어야겠다. 


